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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argeting Ebola virus that is currently emerging as a risk issue over the world, 

analyzed the disease report trend of domestic broadcasting media(ground waves, 

comprehensive channels, and news report channels) in the level of risk communication. 

Specifically, report characteristics(depth of report, truth of report, coverage path of report, use 

of news sources in report, and directivity of report) and news frame characteristics(type of 

frame and content of frame)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domestic press’ disease report could be found. Firs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domestic press’ Ebola virus report were that, regarding truth of report, reports 

were mostly ‘fact-based’ reports, and regarding coverage path of report, the press tried to 

cover issues by itself rather than to simply use external information. Next, regarding directivity of 

report, directivity was not deteriorated by the dichotomous logic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but was made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m, and regarding type of frame, topic-oriented 

frame to find solutions considering the social environment was more importantly used than 

anecdote-oriented frame to analyze incidents in the superficial level. On the contra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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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aspects of the domestic press’ Ebola virus report were that the amount of report 

strongly tended to increase for specific issues(case of Ebola, spread of patients, etc.), the 

press focused only on fragmentary ‘case(incident)’ report regarding depth of report, and 

professional medical/science reporters rarely participated in report. In addition, use of news 

sources in report was mostly concentrated on domestic and foreign governmental institutes, and 

in the aspect of content of fram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risk frame’ focusing on risks 

through the severity, statistics, and numbers of the Ebola problem was the mostly stressed 

frame.

Key words: Ebola virus, disease report, risk communication

국문초록

이 연구는 최근 세계적인 위험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제로 하여 국내 방송매체들(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질병관련 보도경향을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도

특성(보도의 심층성, 보도의 사실성, 보도의 취재경로, 보도에 있어서의 취재원 활용, 보도의 방향성), 그리고 뉴

스 프레임의 특성(프레임의 형식, 프레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언론들의 질병보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우리 언론의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

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보도의 사실성 측면에서 ‘사실 중심적(fact)기반’ 보도들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보도

의 취재경로에 있어서 외부 정보들을 단순 활용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다

음으로, 보도의 방향성이 ‘부정’, ‘긍정’이 이분법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부정-긍정’의 균형성을 담보하는 중립

적 방향성을 상당부분 견지했으며, 프레임 분석의 형식적 측면에서 사건을 표피적으로 분석한 일화중심 프레임보

다는 발생원인, 해결책을 사회적 환경과 연관하려 찾으려는 주제중심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반면,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은 특정한 이슈(에볼라 환자발생, 전파 등)에 보도량이 증

가하는 경향성이 강했으며, 기사의 심층성 차원에서 단면적이고 일면적인 ‘사건(발생)’보도에 집중이 되었고, 전

문성이 높은 의학/과학기자의 보도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도의 취재원 활용이 주로 국내외의 정부기관에 

집중되었으며, 프레임 분석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에볼라 문제의 심각성, 통계, 숫자 등을 통해서 위험을 강조하는 

‘위험 프레임’이 가장 강조되는 프레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보도, 위험커뮤니케이션 

Ⅰ. 서론: 문제제기 

집단괴질을 유발하는 에볼라 바이러스(Ebola hemorrhagic fever)를 다룬 영화 ‘아웃브레이크

(Outbreak, 1995)’가 개봉한지 20여년이 흘렀다. 국내에서는 질병 자체보다는 바이러스 숙주인 원숭이

를 미국으로 실어 이동했던 한국국적 선박(태극호)의 한국인들을 후진국 국민처럼 다루어서 논란이

더욱 컸지만, 실제로 이 영화는 2013년 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사태를 현재와 매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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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다루어 최근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영화 ‘아웃브레이크’에서처럼 에볼라 바이러스는 세계 각국을 심각한 감염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013년 12월 에볼라가 발생한 이후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9개국에서 2만 4천여 명이 감염되어 이들

중 만여 명이 숨졌다. 서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스페인, 미국, 영국에서도 의료진을 포함한 35명의 감염

자가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심각한 질병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발병원인이나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아 예방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현재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

가 없는 상황이다(신유진, 2015).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치사율이 높은 심각한 질병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위험이슈인데, 관련정보와 지식을 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론이 현

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수용자의 위기 인식이나 대응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김동규,

2002), 해당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위험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이민규․이예리, 2012). 이러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이

슈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사건을 보도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사건의 문제점을 예견해 주어 ‘사회적 긴장도’, ‘창조적 긴장도’를 높이는 데 일조해야 한다

(Singer & Endreny, 1993).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병관련 언론보도에서는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냉철하게 제공하기보다는 ‘세

균’이나 ‘병균’을 수용자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존재로 구체화시켜, 수용자가 근심과 경악의 상태에서

결집하여 방어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사적 은유와 결합되어 더욱 그러한 경향은 커질 수

있다. Gwyn(1999)은 세균감염으로 인한 ‘괴사성근막염(Necrotizing fasciitis)’에 대한 보도에서 병균의

확산을 그린 지도가 사용되고 공포영화의 이미지가 추가되어 수용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Seal, 2003; 유동주, 2009).

물론 언론들의 뉴스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고, 기자들도 과

학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이기에 앞서 언론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소위 ‘상품’으로의 뉴스

를 생산해야 하는 부담감을 지니고 있지만,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서 증폭될 수 있는 에볼라와 같은

질병보도에서는 ‘상품’으로서의 뉴스가치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보도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이며 객관성 있는 보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광우병, 신종플루와 관련한 국내 언

론보도에서 언론의 선정성, 부정확성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제로 하여 국내 질병관련 위험보도의 특성과 의미를

위험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즉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잠재적 국가위기상황에서

언론보도의 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한국사회의 위험정보관련 소통 및 대처 능력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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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기존연구검토 

1.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미디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1999)은 과학기술의 무한질주가 글로벌 위험사회를 빚어냈

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려면 성찰적 근대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과학에 내재된 물질적

욕망을 관리하고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곧 위험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라

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하여 Covello, et. al.(1986)는 위

험커뮤니케이션을 ‘이해관련 집단들 간에 신체적․환경적 위험의 수준, 위험의 중요성이나 의미, 위험

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결정․행동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이해관련 집단에는 정부기관, 기업이나 산업집단, 노동조합, 미디어, 과학자, 전문적인 직업단체,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이 포함된다. 또한 Mileti & Fitzpatrick(1991)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위험에 대해 교육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고, 예방행위를 촉구하기 위해 경고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소영진(2000)은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위험의 크기와 성격, 의미, 대응방안 등에 관한 인식

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그 과정’으로 위험커뮤니케이션을 개념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학

자들의 정의를 종합할 때 위험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라,

벡(Beck)이 제시한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본질 중 하나인 ‘안전(safety)’과 ‘위험(risk)’의 충돌을 완

화시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원자력기술, GMO를 포함한 생명공학기술, 광우병, 신종플루, 싱크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위

험사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소통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사회전반의 소통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에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 위험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로서 미디어

의 역할론을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관심을 미

디어 특히, 현대 매스미디어의 기능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위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보

와 의견 형성이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담론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미디어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한 위험에 대한 정보전달은 단순하게 원인과 피해정도를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

한 위험사안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예측해 주어 사람들이 지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사회

적으로는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위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보도하여 위험을 둘러싼 전문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나

아가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위험보도에 있어

서 미디어의 역할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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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프레임과 위험보도 

프레임(Fram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에서 특정한 관점을 선

택하고 부각시켜 일차적으로 수용자의 생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연관되는 경우 뉴스프레임은 뉴스언어에 의해 구성되어 전달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전반적

해석, 문제성 정도, 원인 인식, 해결책 모색 등의 방향을 틀 짓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

후 언론학 분야에서는 갈등 이슈를 다룬 뉴스 분석을 위해 프레임 개념을 사용해 왔다. 프레임은 수

용자가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Goffman, 1974)이다. 프레임의 정

위는 다양하지만 뉴스 메시지의 큰 줄기이며 메시지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Entman, 1991).

이러한 뉴스프레임 연구의 영역에서 실제 수용자에 대한 논의로 발전한 뉴스프레이밍 효과이론은

뉴스 스토리 자체의 구성방식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뉴스프

레임을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으로 구성한 Iyenger(1991)는 주제적 프레임을 접한 뉴스 수용

자가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체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회기구가 정책의 성패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일화적 프레임을 접한 뉴스 수용자가 사회정책의 원

인과 결과에 관련된 개인의 일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개인에게 정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추

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보도의 프레임은 수용자의 이해와 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재난과 같은 위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보다는 언론에 의해 재구성

된 정보를 간접적으로 습득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언

론은 위험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강진숙, 1996: 이민규․이예리, 2012), 이러

한 언론의 뉴스에서 다루는 위험이슈에 대한 프레임에 따라서 뉴스이용자의 사건 이해와 행동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실제로 GMO 위험에 대한 뉴스프레임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부정적 뉴스프

레임을 접한 수용자가 긍정적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보다 GMO의 안정성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인

식을 나타냈고, GMO에 부정적 프레임을 접한 수용자들의 GMO섭취 거부의 행위 의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Hornig(1990)은 과학 기술적인 프레임을 접한 사람들은 과학기술적 지식의 측면

에서의 통제와 위험을 생각하게 하는 반면 사회정치적인 프레임을 접한 사람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 안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므로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위험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언론보도에서 다루는 특정한 프레임에 따라서 이슈나 상황에

대한 수용자들의 위험척도가 상당한 변화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질병관련보도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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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질병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론학과 보건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헬스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관련보도에 대한 연구는 대중의 위험인

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뉴스 효과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선 국내 질병관련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2009년 발생한 H1N1 바이러스, 이른바 신종

플루를 대상으로 한 보도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주영기․유명순(2011)은 한국 신문들의 신

종플루에 대한 보도를 진단과 예후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문이 신종플루를 둘

러싸고 벌어지는 사회 현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예방법이나 대책 등의 ‘예후’프레임보다는, 피해 확인

중심으로 건강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진단’프레임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발생률과 뉴스

보도량의 양적인 비교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환자의 증감에 따른 보도량에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기․유명순(2011)의 연구가 정보를 전달하는 송신자 차원에서의 연구였다면, 김

옥태․김규찬(2010)은 수용자 차원에서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병 보도가 수용자의 위험지각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해외에서도 H1N1 바이러

스의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는데, Rachul,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H1NI 백

신 프로그램에 대한 캐나다 신문 기사의 내용(content)과 톤(tone)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캐

나다의 인쇄 매체들은 주로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지만, 기사가 백신의 안

전이나 효과를 증명할 만한 적절한 증거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한, Fogarty, et. al.(2011)의 연구는 호주의 텔레비전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H1N1과 같은 질병의 불확

실성이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주의 언론보도

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심각성 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언론이 해당 바이러스

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H1N1에 대해 심각하거나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분석 외에 주영기․유명순(2010)의 연구에서는 신문과 TV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

환 및 만성질환의 보도패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건과 관련된 이슈는 미

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공중의 위험 관리에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가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의 의제를 설정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촉진제로서 역할을 한다

고 논의하고 있다(Naidoo & Will, 2000; 주영기․유명순, 2010). 그러나 한국의 언론들은 사스나 신종

플루와 같은 신종 출몰형 질환에서는 환경감시기능(surveillance)을 비교적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생활에서 실제 감염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정의철(2008)의 연구에서는 에이즈의 뉴스 프레이밍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에이즈와 같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건강 문제를 뉴스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 헬스 저널리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구별되는데, 국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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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유된 인식과 해석의 틀을 바탕으로 이미 익숙한 논의와 해석의 틀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는데, 노수진․윤영민(2013)은

우울증에 관한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다룬 언론 보도가

원인과 치료방식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고, 개인적 문제 측면에 대한 보도가 많아 수용자들에게 해당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질병 보도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보도의 양적분석을 통해 언론이

질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질병보도에 있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

행하고 있는지 진단하는데 집중되었다. 그 결과, 질병의 확산이나 피해에 대한 보도가 많았고 언론이

질병에 있어 예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환경감시기능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

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감안할 때,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질병들

이 이슈가 될 경우 관련 뉴스보도가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분석기간

우선 본 연구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내 언론 특히, 방송사들의 보도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대표 뉴스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KBS의 ‘뉴스 9’, MBC의 ‘뉴스데스크’, SBS는 ‘8시 뉴스’를 대상으로 분

석하였고, 다음으로, 종합편성채널은 TV조선은 ‘뉴스 판’, 채널A는 ‘종합뉴스’, MBN은 ‘뉴스 8’, JTBC

는 ‘뉴스룸’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YTN의 ‘뉴스 10’을 분석하였다. 분석기

간은 2015년 12월 6일 서아프리카에서 첫 환자가 발병한 시기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의 뉴스를 전

수 분석하였다. 뉴스 검색어는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의 2가지로 한정하였다.

2. 연구문제 및 방법론 

본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방송사들의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연구문제 1-1. 보도의 심층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2. 보도의 사실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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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3. 보도의 취재경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4. 보도의 취재원 활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5. 보도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은 방송사들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보도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보도의 심층성, 사실성, 취재경로, 취재원 활용, 방향성 등의 유목들을 통해 국내 질병보도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2) 국내 방송사들의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있어서 프레임 형식과 프레임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는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보도를 구성하는 뉴스 프레임을 형식과 내용차원에서 분석하

였다. 각 프레임의 틀을 해석하여 질병과 같은 국가적 위험사안을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매스커뮤니케이션학은 물론 모든 사회과학 및 행동과

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Kerlinger(1986)는 내용분석에 대해 ‘변수를 측정할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객

관적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를 좀 더 종합적으

로 논의하면 차배근(1981)은 내용분석을 ‘메시지의 특정한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누

가․왜․무엇을․어떻게․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가를 추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

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추출된 뉴스의 분석에는 대학원생 4명으로 구성된 코더가 참여하였고, 코

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교육과 테스트를 마쳤다. 코더 간 신뢰도1)는 0.93으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코딩이 완료된 데이터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유목

본 연구에서 다룰 분석유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한 보도의 심층성, 보도의 사

1) 코더간 신뢰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홀스티(Holsti, 1969)가 제시한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로 신뢰도를 구하는 다

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 신뢰도(M=두 명의 코더 간 일치한 코딩 수, N1=코더1이 코딩한 수, N2=코더2가 코

딩한 수)를 알아보았다. 실제로 내용분석에서 요구하는 신뢰도는 홀스티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 0.90 혹은 그

이상이 요구된다.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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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 보도의 취재경로, 취재원 활용, 보도의 방향성은 다음의 유목분류에 의거하여 분석한다.

<표 1> 보도의 특성분석(보도의 심층성, 사실성, 취재경로)2)

대분류/중분류 연구문제 유목 세부내용

보도의 

심층성

기사

취급의

심층성

사건(발생) 환자발생, 의료진 감염 등의 단순 사건 소개

원인(분석)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 논의

영향(분석) 해당 사건이 미치게 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영향력

논평(주관적인 평가)
바이러스 예방, 대응 마련에 대한 언론사(기자) 혹은 전문가의 주관적인 논평 

포함

취재

기자의

심층성

의학/과학기자 의학과 과학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자(예. 의학전문기자)

일반기자 의학, 과학분야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일반기자

특파원 해외에 파견(에볼라 감염지역 포함)된 취재기자(의학/과학기자 아님)

기자 없음 앵커가 단독으로 리포팅을 하는 사례

보도의 사실성

사실 중심적 공식적인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분석

추측/예측 중심적 비공식 자료와 추측과 전망을 기반으로 분석

판단 어려움 사실 중심적, 추측/예측 중심적인지에 대한 판단불가

보도의 취재경로

공식발표 인용 정부, 국제기관, 학계, 의료기관 등의 공식적 발표내용

외신 인용 해외 언론의 보도인용

독자적 취재 언론사가 뉴스리포트를 자체적으로 취재

기타 확인 불가능

<표 2> 보도의 특성분석(취재원 활용, 보도의 방향성)

대분류 연구문제 유목 세부내용

취재원 활용

국내정부 및 지자체 대통령, 중앙정부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국내전문가 국내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에볼라 관련 전문가 집단

세계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적 보건, 의학 관련 

기구들

해외정부 및 지자체 해외각국 정부, 지역자치단체(감염국, 非감염국 포함)

세계시민 및 지역주민 해외의 감염국, 非감염국의 시민

해외전문가 해외의 학자, 연구원, 교수 등 에볼라 관련 전문가 집단

환자 및 가족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 환자 가족들

해외언론 해외각국의 언론(방송, 신문사, 인터넷 언론 등)

기업 제약회사, 헬스케어회사, 민간병원 등의 사기업

시민단체 국내외 민간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보도의 방향성

긍정
정부와 유관기관의 빠른 대처, 에볼라 관리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는 

등의 긍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

부정
정부와 유관기관의 늑장대처, 에볼라 관리시스템에 대해 불신한다는 

등의 부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

중립 상기의 두 논조가 지배적이지 않고 유사하게 배치됨

연구문제 2)에서는 프레임의 형식, 프레임의 내용차원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프레임의 형식차원의

2) 각 분석유목들은 사전조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조정하고 새롭게 추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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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아이옌거(Iyengar, 1991)가 제시한 일화(episodic)중심 프레임과 주제(thematic)중심 프레임으로,

내용차원의 분류는 세메코와 벨켄버그(1999)의 프레임분류인 ‘갈등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인간

적 흥미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이민규․이예리(2012), 정의철(2008)의 연구의 프레임 분류를

차용하여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총 9개의 프레임을 재정리하였다.

<표 3> 프레임의 분류

대분류 연구문제 유목 세부내용

프레임 

형식

일화중심 프레임 사건의 현황,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화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

주제중심 프레임
사건에 대한 분석보도로 사건의 원인과 배경,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책임을 

보다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서 찾게 하는 뉴스 보도

프레임 

내용

의학적프레임 원인/증상, 검진/치료법, 의학적 발견, 새 치료법 소개, (의)과학적 접근 치중

인간적흥미프레임 개인의 감동적 스토리, 개인에 치중하는 프레임

책임귀인프레임 

에볼라로 인한 혼란이나 피해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나,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이 있는 주체를 지목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프레임. 주요 책임 소재로는 

정부(유관기관), 기업, 소비자, 기타 등이 있음 

예방프레임
예방 행동(식생활, 운동, 금연/절주, 긍정적 생활 등 예방

활동), 예방 캠페인 부각을 통한 에볼라바이러스 예방행동권고

위험프레임
에볼라 문제의 심각성, 통계, 숫자, 경향을 통해서 위험 강조, 발생률 상황, 전쟁, 

투쟁, 위험 등의 용어 사용

갈등프레임 고소고발, 의료사고, 법적분쟁, 부정적사건, 도덕성비난 등 갈등 묘사

사회적 프레임 에볼라를 둘러싼 건강격차, 인권, 사회구조, 정치경제 문제 강조

상업적 프레임 새로운 검진 및 치료법, 약품을 상업적 관점에서 소개, 홍보성 기사

정책프레임 정책적 해결방안, 정부지원, 예산, 보험 등의 문제

Ⅳ. 연구결과 

1. 기초분석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MBN, JTBC), 보도전문채널(YTN)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건수의 빈도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나타낸 방송사는 총 96건을 보도한 YTN(전체

보도비율의 27.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JTBC(52건), MBN(44건), KBS(42건), SBS(40건),

MBC(38건), 채널A(24건), TV조선(13건)의 순이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별로 특정한 보도량

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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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언론사별 보도량

단위: 빈도(%)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전체

42

(12.0)

38

(10.9)

40

(11.5)

96

(27.5)

13

(3.7)

24

(6.9)

44

(12.6)

52

(14.9)

349

(100.0)

보도량에 이어서 언론사별 총 보도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도시간을 초단위로 계산하

여 총 보도시간을 합산한 결과, 총 보도시간에서는 앞서 언론사별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YTN이

8,113초로 가장 많은 보도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템 당 평균적인 보도시간은 보

도빈도수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84.5초로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아이템 당 평균

보도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된 방송사는 총 104.9초의 JTBC로서 나타났고, 이어서 TV조선, KBS 등의

순이었다. YTN은 보도를 24시간 하는 채널의 특성 상 많은 뉴스꼭지를 다루지만 각 아이템 당 할애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심층보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

는 ‘JTBC 뉴스룸’를 메인 뉴스로 편성한 JTBC가 개별 아이템 보도시간에는 더욱 많은 할애를 한 것

으로 분석된다.

<표 5> 총 보도시간 및 아이템 당 평균 보도시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보도

시간

(단위:초)

총 보도시간 4,208 3,055 3,966 8,113 1,348 2,412 4,085 5,455 32642

아이템 당 평균 

보도시간
100.2 80.4 99.2 84.5 103.7 100.5 92.8 104.9 93.5

질병과 관련한 특정한 사건과 이슈에 따라서 우리 언론 보도량의 증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에볼

라 보도에 대한 월별분포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송사들이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인

기간은 바로 2014년 10월이었는데, 총 153건의 보도가 집중되었다(전체의 44.0%). 실제로 10월에는 미

국본토에서 첫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국내 의료

진을 파견하는 것이 정식승인 되는 등 많은 이슈가 집중되었던 시기였다. 다음으로 106건의 보도(전체

의 30.3%)가 집중된 8월에는 서아프리카 3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폭

넓게 창궐하여 일반 환자는 물론 의료진들도 사망하는 등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

한 특정이슈, 사건발생과 보도량의 관련성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퇴치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언론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일반적인 사건, 사고와 같이 취급하

고 그 위험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취재를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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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에볼라 보도에 대한 월별분포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2014년 7월
0

(0.0)

0

(0.0)

1

(25.0)

0

(0.0)

1

(25.0)

0

(0.0)

1

(25.0)

1

(25.0)

4

(1.1)

2014년 8월
12

(11.3)

11

(10.4)

13

(12.3)

31

(29.2)

3

(2.8)

11

(10.4)

16

(15.1)

9

(8.5)

106

(30.3)

2014년 9월
1

(4.5)

2

(9.1)

1

(4.5)

11

(50.0)

0

(0.0)

1

(4.5)

2

(9.1)

4

(18.2)

22

(6.3)

2014년 10월
21

(13.7)

15

(9.8)

15

(9.8)

40

(26.1)

5

(3,3)

9

(5.9)

15

(9.8)

33

(21.6)

153

(44.0)

2014년 11월
2

(6.1)

6

(18.2)

5

(15.2)

8

(24.2)

3

(9,1)

3

(9,1)

3

(9,1)

3

(9,1)

33

(9.5)

2014년 12월
1

(33.3)

1

(33.3)

0

(0.0)

1

(3.3)

0

(0.0)

0

(0.0)

0

(0.0)

0

(0.0)

3

(0.8)

2015년 1월
5

(17.9)

3

(10.7)

5

(17.9)

5

(17.9)

1

(3.6)

0

(0.0)

7

(25.0)

2

(7.1)

28

(8.0)

전체
42

(12.0)

38

(10.9)

40

(11.5)

96

(27.5)

13

(3.7)

24

(6.9)

44

(12.6)

52

(14.9)

349

(100.0)

2. 보도의 양적 특성분석

1) 보도의 심층성 분석 

(1) 기사취급의 심층성

우리언론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각

방송사별로 단순하게 사건만을 전달(발생)하는지 혹은 원인과 영향력(분석)을 논의하고 있는지, 더 나

아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가져올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평(주관적인 평가)을 덧붙이고 있는지

를 통해서 기사 심층성을 판단하였다.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국지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인 과정, 외교관계 그리고 실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당국의 검

역시스템에 대한 문제 등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사안적인 복

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면적이고 일면적인 뉴스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이 그 과정이 복잡하고 파장이 광범위할 것이라고 예견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뉴스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실제 에볼라 보도에 대한 기사처리의 심층성에 대한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제 뉴스분석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보도유형은 ‘사건(발생)’으로서 전체 보도의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건(발생) + 원인(분석)’이 전체의 18.6%,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이 16.6%의 순이었

다. 가장 심층적인 유형인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논평(주관적인 평가)’는 1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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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가장 적게 다룬 유형은 ‘사건(발생) + 원인(분석)+ 논평(주관적인 평가)’으로서 11.5%였다.

전반적으로 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모두 뉴스에 대한 심층성이 크게 높지 않고, 사건의 단순

한 발생에 치중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심층적인 뉴스 보도 형태인

‘사건(발생)+원인(분석)+영향(분석)+논평(주관적인 평가)’의 항목에서는 타 방송사들에 비해서 SBS가

가장 높은 보도비율을 나타내었다(SBS 전체 보도의 35.0%).

<표 7> 에볼라 보도의 기사처리에 대한 심층성 판단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사건(발생)
17

(40.5)

16

(42.1)

15

(37.5)

37

(38.6)

6

(46.2)

11

(45.9)

16

(36.4)

14

(26.9)

132

(37.8)

사건(발생) + 원인(분석)
6

(14.3)

8

(21.1)

3

(7.5)

21

(21.9)

2

(15.4)

5

(8.3)

10

(15.9)

10

(27.0)

65

(18.6)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8

(19.0)

7

(18.4)

5

(12.5)

13

(13.5)

2

(15.4)

2

(8.3)

7

(15.9)

14

(27.0)

58

(16.6)

사건(발생) + 원인(분석)

+ 논평(주관적인 평가)

5

(11.9)

4

(10.5)

3

(7.5)

13

(13.5)

1

(15.4)

3

(8.3)

5

(15.9)

6

(27.0)

40

(11.5)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 논평(주관적인 평가)

6

(14.3)

3

(7.9)

14

(35.0)

12

(12.5)

2

(15.4)

3

(12.5)

6

(13.6)

8

(15.4)

54

(15.5)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χ2=134.212, df=8, p=.000

(2) 취재기자의 심층성

국내 언론현장에서 과학이나 의학보도는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지닌 기자가 취재를 해야 할 필요성

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과학, 의학 분야에 정통하지 못한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이 관행적

으로 굳어져 있다. 이로 인한 기사의 심층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높다. 따라서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

스 보도에서도 기사의 심층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인 취재기자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

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취재를 한 기자유

형은 ‘일반기자’로서 전체의 5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현지에 파견된 ‘특파원’이 21.8%,

기자 없이 앵커 단독으로 보도한 경우가 20.1%였다.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내

용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의학/과학기자’에 대한 비율은 가장 낮아서 전체의 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YTN, TV조선, 채널A. MBN의 경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와 관련하여 ‘의학/과학기자’

가 취재를 한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SBS가 타 방송사들에 비해서 전체 보도비중에서 ‘의학/과학기자’

가 취재한 비율(타 기자유형을 모두 합친 비율 중에 12.5%)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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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에볼라 보도에 대한 취재기자의 특성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의학/과학기자
4

(9.5)

3

(7.9)

5

(12.5)

0

(0.0)

0

(0.0)

0

(0.0)

0

(0.0)

2

(3.8)

14

(4.0)

일반기자
17

(40.5)

7

(18.4)

20

(50.0)

39

(40.6)

12

(92.3)

23

(95.8)

42

(95.5)

29

(55.8)

189

(54.2)

특파원
18

(42.9)

17

(44.7)

11

(27.5)

18

(18.8)

0

(0.0)

0

(0.0)

0

(0.0)

12

(23/1)

76

(21.8)

기자 없음

(앵커 단독)

3

(7.1)

11

(28.9)

4

(10.0)

39

(40.6)

1

(7.7)

1

(4.2)

2

(4.5)

9

(17.3)

70

(20.1)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χ2=130.955, df=21, p=.000

2) 보도의 사실성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대단히 민감하고 파급력이 큰 주제이기 때문

에, 객관적이며 사실중심적 보도 행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인

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보도의 사실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모두 비교적 ‘사실 중심적(fact)기반’ 보도를 내보내기 위

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사실 중심적(fact)기반’ 보도의 비율이 91.4%에 달하

는 것은 우리언론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도를 내보내려는 노력을 상당부분 기울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방송사 중에서는 KBS, YTN, TV조선, 채널A, MBN이 분석된 모든 뉴스를 사실

중심적으로 보도하였고, JTBC의 경우에는 추측과 예측이 포함된 보도비율이 타 방송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에볼라 보도의 사실성에 대한 분석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사실중심적
42

(100.0)

38

(86.4)

40

(97.6)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66.7)

349

(91.4)

추측/예측 중심적
0

(0.0)

3

(6.8)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6.7)

16

(4.2)

사실+추측/예측 중심적
0

(0.0)

3

(6.8)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6.7)

16

(4.2)

판단어려움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전체
42

(100.0)

44

(100.0)

41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78

(100.0)

3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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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재경로 

언론사들이 취재를 함에 있어서 실제 자사의 기자들을 활용하여 취재를 했는지, 아니면 국내외의

발표내용을 단순하게 인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언론사들이 해당 이슈를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으로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이에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대한 취재경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론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취재경로는 독자적으로 가용취재인원을 활용한 ‘독자적 취재’로서

45.4%의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공식발표인용’이 38.3%, ‘외신인용’이 15.9%의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독자적 취재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방송사는 채널A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상파에서는 KBS가

가장 독자적 취재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신에 대한 인용 비중이 가장 높은 방송사는

MBN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국내 언론사들은 에볼라라는 중요 위험사안을 외부자료를 통해 보

도하기보다는 방송사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아이템을 잡고 취재하는 ‘독자적 취재’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에볼라 보도에 대한 취재경로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공식발표인용
13

(31.0)

20

(46.5)

18

(34.0)

67

(48.9)

5

(38.5)

7

(29.2)

21

(32.3)

18

(28.1)

169

(38.3)

외신인용
1

(2.4)

0

(0.0)

11

(20.8)

37

(27.0)

0

(0.0)

0

(0.0)

20

(30.8)

1

(1.6)

70

(15.9)

독자적 취재
28

(66.7)

23

(53.5)

23

(43.4)

33

(24.1)

8

(61.5)

17

(70.8)

24

(36.9)

44

(68.8)

200

(45.4)

기타(확인 불가능 포함)
0

(0.0)

0

(0.0)

1

(1.9)

0

(0.0)

0

(0.0)

0

(0.0)

0

(0.0)

1

(1.6)

2

(1.6)

전체
42

(100.0)

43

(100.0)

53

(100.0)

137

(100.0)

13

(100.0)

24

(100.0)

65

(100.0)

64

(100.0)

441

(100.0)

4) 취재원 

실제로 방송 뉴스에서 취재원을 통한 인터뷰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앵커의

소개가 방송 뉴스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기자의 리포트가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한

다면, 취재원에 대한 인터뷰는 기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하며 결정적인 자료로서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 뉴스의 경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인터뷰 했는지에 따라 기사 내용의

전반적인 구성이 달라지며,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파급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에볼라 바이

러스와 같은 질병보도에서도 취재원의 특성에 따라서 그 객관성, 공정성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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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볼라 보도에 있어서 취재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취재원으로 활용된 것은 ‘국내정부(지자체)’로서 전체의 20.3%였으며, 다음으로는 ‘해외정

부(지자체)’가 20.2%, WHO 등의 ‘세계기구’가 13.1%, ‘국내학계전문가’가 10.1%, ‘해외학계전문가’는

8.8%, ‘일반/지역주민’이 6.9% 등의 순이었다. 물론 에볼라와 같은 질병의 경우 범국가적인 위기로 취

급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국내정부기관의 의견을 취재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중의 위험인식과 심각성을 폭넓게 고려할 때 학계전문가들의 의견비중을 지금보다는 더욱 높일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1> 에볼라 보도에 취재원 특성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국내정부(지자체)
10

(14.9)

13

(24.1)

12

(24.5)

23

(19.0)

5

(31.3)

4

(10.8)

15

(27.8)

13

(19.1)

95

(20.3)

국내학계전문가
6

(9.0)

4

(7.4)

5

(10.2)

6

(5.0)

2

(12.5)

10

(27.0)

2

(3.7)

12

(17.6)

47

(10.1)

세계기구
8

(11.9)

7

(13.0)

7

(14.3)

25

(20.7)

3

(18.8)

2

(5.4)

3

(5.6)

6

(8.8)

61

(13.1)

해외정부(지자체)
12

(17.9)

8

(14.8)

8

(16.3)

34

(28.1)

1

(6.3)

4

(10.8)

9

(16.7)

18

(26.5)

94

(20.2)

일반/지역주민
8

(11.9)

6

(11.1)

2

(4.1)

4

(3.3)

0

(0.0)

3

(8.1)

5

(9.3)

4

(5.9)

32

(6.9)

해외학계전문가
10

(14.9)

4

(7.4)

7

(14.3)

7

(5.8)

0

(0.0)

3

(8.1)

7

(13.0)

3

(4.4)

41

(8.8)

환자 및 가족
1

(1.5)

1

(1.9)

2

(4.1)

7

(5.8)

0

(0.0)

0

(0.0)

3

(5.6)

4

(5.9)

18

(3.9)

해외언론
0

(0.0)

0

(0.0)

1

(2.0)

5

(4.1)

1

(6.3)

4

(10.8)

3

(5.6)

2

(2.9)

16

(3.4)

기업
2

(3.0)

2

(3.7)

0

(0.0)

1

(0.8)

0

(0.0)

2

(5.4)

1

(1.9)

1

(1.5)

9

(1.9)

시민단체
2

(3.0)

0

(0.0)

0

(0.0)

2

(1.7)

0

(0.0)

0

(0.0)

0

(0.0)

2

(2.9)

6

(1.3)

없음
4

(6.0)

4

(7.4)

1

(2.0)

2

(1.7)

2

(12.5)

2

(5,4)

5

(9.3)

2

(2.9)

22

(4.7)

기타
4

(6.0)

5

(9.3)

4

(8.2)

5

(4.1)

2

(12.5)

3

(8.1)

1

(1.9)

1

(1.5)

25

(5.4)

전체
67

(100.0)

54

(100.0)

49

(100.0)

121

(100.0)

16

(100.0)

37

(100.0)

54

(100.0)

68

(100.0)

466

(100.0)

5) 보도의 방향성 

실제로 보도의 방향성(논조)이 ‘긍정’, ‘부정’, ‘중립’이냐에 따라서 정부와 유관기관의 대처와 에볼라

대응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언론들의 보도의 방향성 즉, 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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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언론들은 대체로 에볼라 이슈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시각으로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 시각

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립적 논조가 전체 기사의 78.2%). 아마도 이러한 보도방향성에

대한 특징은 아직 국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언론들이 해외사례를

주로 보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언론사별로 논조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MBN의 경우 모든 보도가 중립적(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사 중 부정적인 논조가 가장 지배

적으로 나타난 것은 JTBC(부정적 논조가 전체 보도의 75.0%)였다.

<표 12> 에볼라 보도의 방향성(논조)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긍정
0

(0.0)

2

(5.3)

1

(2.5)

0

(0.0)

1

(7.7)

1

(4.2)

0

(0.0)

2

(3.8)

7

(2.0)

부정
1

(2.4)

17

(44.7)

4

(10.0)

8

(8.3)

0

(0.0)

0

(0.0)

0

(0.0)

39

(75.0)

69

(19.3)

중립
41

(97.6)

19

(50.0)

35

(87.5)

88

(91.7)

12

(92.9)

23

(95.8)

44

(100.0)

11

(21.2)

273

(78.2)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χ2=166.318, df=14, p=.000

3. 프레임분석 

1) 프레임 형식분석 

앞서도 논의했지만 프레임을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어떤 특정 면을 부각하고 재구

성함으로써, 수용자가 해석하고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기준 혹은 틀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범위를 규정할 수 있음에 근거

하여, 구체적으로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형식적 차원에서 사건자

체를 표피적으로 보도하는 일화중심 프레임(episodic)과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책에 중심을 두고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사회적 환경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주제중심 프레임(thematic)의 보도수준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과 전염상황 등의 사건에 집중한 일화중심 프레임은

22.9%의 비율을 나타냈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원인, 해결책을 사회적 환경과 연관하여 찾으려는

주제중심 프레임은 77.1%의 비율을 나타냈다. 흔히 일화중심 프레임으로 정형화된 보도들은 극적인

요소와 갈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즉,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된 환자들의 비참함과 무기력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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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진의 모습, 해당 국가의 방역체계에 대한 내부적 갈등과 비판을 다루는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주제중심 프레임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보도들은 단순하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사건보다는 이

를 보다 사회적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집중한다. 따라서 에볼라와 같은 심각한 질

병보도가 일화중심 프레임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 위험으로써 사회구성원들과 세심하게 논의

해야 하는 공론(公論)적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석결과 국내 방송사들의 보도에서 주제

중심 프레임이 높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수용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맥

락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련한 논의들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사별로는 TV조선, 채널A가 모든 보도들을 주제중심 프레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13> 에볼라 보도에 대한 프레임 형식분석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일화중심 프레임
1

(24.4)

14

(36.6)

12

(30.0)

17

(17.7)

0

(0.0)

0

(0.0)

21

(47.7)

15

(28.8)

80

(22.9)

주제중심 프레임
41

(97.6)

24

(63.2)

28

(70.0)

79

(82.3)

13

(100.0)

24

(100.0)

23

(52.3)

37

(71.2)

269

(77.1)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χ2=44.168, df=7, p=.000

2) 프레임 내용분석 

프레임의 형식적 분석에 이어서 언론들의 에볼라에 대한 뉴스보도를 내용적(주제적)차원에서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레임 유형은 앞서 분류했듯이 ‘의학적’,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예방’, ‘위

험’, ‘갈등’, ‘사회적’, ‘상업적’,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언론보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위험 프레임(전체의 38.1%)’이었다. 다음으로 ‘정

책 프레임(17.2%)’, ‘의학적 프레임(11.2%)’, ‘사회적프레임(10.9%)’, ‘책임귀인 프레임(7.2%)’. ‘갈등프레

임(6.6%)’, ‘인간적 흥미프레임(4.9%)’, ‘예방 프레임(3.7%)’, ‘상업적 프레임(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임의 내용분석 결과 ‘위험 프레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위험 프레임’이 에볼라 문

제의 심각성, 통계, 숫자 등을 통해서 위험을 강조하는 프레임 유형임을 감안할 때, 우리언론이 여전

히 위험보도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사망자 숫자 부각 등 통계적 수치를 통해 위험

성 강조,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극단적 언어표현 등)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위험 프레임’을 가장 강조한 방송사는 KBS인 것으로 나타났다(KBS 전체보도의 50.0%). 방송사

의 에볼라 보도에서 가장 적은 비중으로 다룬 것은 ‘상업적 프레임’(전체보도수의 0.3%)이었다.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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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등의 홍보성 기사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프레임이 거의 미미하다는 것은 긍

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14> 에볼라 보도에 대한 프레임 내용분석

단위: 빈도(%)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MBN JTBC

의학적프레임
2

(4.8)

6

(15.8)

5

(12.5)

8

(8.3)

1

(7.7)

4

(16.7)

3

(6.8)

10

(19.2)

39

(11.2)

인간적 흥미프레임
0

(0.0)

0

(0.0)

4

(10.0)

7

(7.3)

0

(0.0)

0

(0.0)

5

(11.4)

1

(1.9)

17

(4.9)

책임귀인프레임
5

(11.9)

0

(0.0)

1

(2.5)

6

(6.3)

1

(7.7)

1

(4.2)

2

(4.5)

9

(17.3)

25

(7.2)

예방프레임
0

(0.0)

3

(7.9)

2

(5.0)

5

(5.2)

1

(7.7)

0

(0.0)

0

(0.0)

2

(3.8)

13

(3.7)

위험프레임
21

(50.0)

9

(23.7)

14

(35.0)

45

(46.9)

4

(30.8)

8

(33.3)

21

(47.7)

11

(21.2)

133

(38.1)

갈등프레임
0

(0.0)

5

(13.2)

1

(2.5)

4

(4.2)

3

(23.1)

0

(0.0)

5

(11.4)

5

(9.6)

23

(6.6)

사회적프레임
13

(31.0)

4

(10.5)

2

(5.0)

2

(2.1)

2

(15.4)

11

(45.8)

1

(2.3)

3

(5.8)

38

(10.9)

상업적프레임
0

(0.0)

1

(2.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정책프레임
1

(2.4)

10

(26.3)

11

(27.5)

19

(19.8)

1

(7.7)

0

(0.0)

7

(15.9)

11

(21.2)

60

(17.2)

전체
42

(100.0)

38

(100.0)

40

(100.0)

96

(100.0)

13

(100.0)

24

(100.0)

44

(100.0)

52

(100.0)

349

(100.0)

χ2=147.971, df=56, p=.000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에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증폭될 수 있는 위험사안을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중들이

위험사안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지와 영상을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우리 언론

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볼라 바이러스 보도에 대한 기초적 분석 결과, 총 보도건수는 1년여의 분석기간 동안 349건

으로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보도시간도 93.5초로서 짧은 편이었다. 이는 국내에 아

직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가 크지 않다는 것(예컨대, 국내 환자발생 등의 위급상황은 없었음)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정이슈의 발생이 언론사들의 기사 숫자의 증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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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실제로 환자숫자의 증가. 서아프리카에서 타 국가로의

에볼라 전염확산, 국내의료진 파견 등의 특정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량이 증가(실제로 2014년 8월

과 10월의 보도가 전체 보도의 74.3%를 차지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직 완전하게 질병이 퇴치된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의 발병가능성도 있는 위험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언론이 에볼라 바이러스뉴스를 일반적인 사건,

사고와 같이 취급하고 장기적이며 심층적인 취재에는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둘째,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보도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

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들이 단순히 사건발생을 보도하는지, 아니면 원인과 영

향력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를 보도에서 논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에볼라환자 발생, 확산 등의

특정한 사건에 치중한 ‘사건(발생)’에 대한 보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모두 동일하였다. 실제로 미디어수용자들이 해당 의제에 대해서

복합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단순한 소개뿐만 아니라, 원인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인 논평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우리 언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취재기자가 지니는 심층성(기자의 전공분야,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을 분석한 결과, 에볼라 보도를 가장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의학/전문기자의 활용비율

은 언론사들 모두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기자가 리포팅을 하거나, 기자의 취재 없이

앵커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보도가 사실에 근거했는지, 추측/예측에 근거했는지를 통해 에볼라 보도의 사실성을 판단한

결과, 해당분석기간에 언론보도의 사실 중심적 보도비율이 91.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측이

나 예측에 근거하여 보도를 내보낼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언론보도의 경향성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보도를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외부의 정보를 베끼는 관행이 지속되었는지 혹은 언론사의 취

재역량을 동원하여 직접 취재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독자적인 취재의 비율이 45.4%로 비교

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정부 등)의 발표나 외신의 보도를 인용할 경우 보도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적인 취재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취재원의 활용에 대한 분석결과 취재원은 국내정부와 해외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국내외 정부의 합계는 전체의 40.5%). 이는 곧 정부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들(보도

자료, 연구자료 등)에 우리언론들이 크게 의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취재를 통해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취재원 활용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부 취재원에 대한 집중은 기사에 대한 심층성을 상당부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섯째, 보도방향성이 긍정, 부정, 중립적인지를 확인한 결과, 우리언론의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보

도는 상당히 중립적 성향(전체의 78.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

에 침투되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예견되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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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프레임에 대한 분석은 프레임의 형식차원, 프레임의 내용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우선 프레임의 형식차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사건을

표피적으로 분석한 일화중심 프레임보도보다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원인, 해결책을 사회적 환경과

연관하려 찾으려는 주제중심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이

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고민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총 9개로 구분한 프레임(‘의학적’, ‘인간적 흥미’, ‘책임귀인’, ‘예방’, ‘위

험’, ‘갈등’, ‘사회적’, ‘상업적’, ‘정책’)의 내용분석 결과 에볼라 문제의 심각성, 통계, 숫자 등을 통해서

위험을 강조하는 위험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의 38.1%)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위

험을 수용자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위험프레임에 입각한 보도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으나, 극단

적 언어표현, 사망자숫자의 지나친 과장 등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에서 국내 언론들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보도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볼라와 같은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슈에 대해서 우리언론 특

히, 대중들에게 영향력과 파급력이 여전히 큰 매스미디어인 방송(텔레비전)의 보도경향을 지상파방송

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울리히 벡

(Ulrich Beck. 1999)이 논의했듯이 이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동일하게 고민해야 하는

탈 경계의 ‘글로벌 위험사회’로 수렴하고 있다. 특히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에볼라까지 이제는 세계

각국이 같이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글로벌 차원의 질병위험들이 그 위험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위기대응의 중요한 정보원이며,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의 보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선행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향후 에볼라와 같은 심각한 질

병이 유행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연구결과들을 통해 우리언론의 질병보도에 대한 준칙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보도는 에

볼라와 같은 확산이 빠른 위험질병을 일반적인 사건, 사고와 같이 다루는 경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미 신종플루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들에서 경험한 바 있으며, 향후 신속한 ‘예방’과

‘대응’을 목표로 하는 위험보도의 영역으로서 질병보도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전문적이고 심

층적인 기사취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의학전문기자 혹은 과학전문기자에 의한 심층

취재가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질병보도는 질병의 전염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점을 예견

해 주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긴장도’, ‘창조적 긴장도’를 높여 확산을 막는데 기여해야 한다. 질병

의 확산이라는 위험상황 발생 시 국내언론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국가기관과 함께 위기

대응기관으로서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 바, 우선 국내 방송매체만으

로 분석대상을 한정했는데, 에볼라와 같은 글로벌한 위험이슈에서는 해외의 방송매체의 보도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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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방송매체

들(에볼라 발생지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보도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둘째, 매체적 성향과 보도특성이 상이한 방송사와 신문사의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특징을 상호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추후 주요 방송사와 일

간신문들의 보도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방송매체에 대한 분석인 만큼 영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험보도에 있어서 뉴스의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용

자들의 위험인식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행되지 못했

던 영상관련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방차원의 보도지침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

각된다. 다만, 2015년 5월 중동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던 메르스(MERS-CoV)바이러스 환자가 국내

에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예방차원의 사전적 연구로서 그 가치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심도있게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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